
호남, 주력 사업분야 분명히 하라!
롯데그룹 , 유통분야 대거투자 … 석유화학 투자는 그룹이미지와 상충

LG-호남 컨소시엄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키로 결정됨에 따라 매각협상 결과를 두고 호남석유화학의 모그룹

인 롯데의 행보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현대 인수협상이 완료된 직후 LG화학은 발빠르게 인수협상 성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인수결과에 대

단히 만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이 공정공시제도라는 명목으로 사안별로 홍보에 극도로 예민했던 전

례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호남석유화학은 LG-호남 컨소시엄으로 최종 인수결과가 나온 뒤 다소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도 존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석유화학은 현대석유화학 인수협상 창구에 허수용 상무를 임명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결정 이전까지 LG-호남 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호남석유화학이 석유화학

부문을 성장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천의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 매각당시 매각협상에 나섰어야

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림은 지역적으로 가까워 시너지 상승효과를 내는데 유리해 물류비 절감에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LG-호남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는 LG화학이 국내 화학산

업을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호남석유화학이 들러리를 서지 않았겠느냐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호남이 7000억원을 한번에 동원할 능력이 없어 50대50 출자에서 필요에 따라 60대40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호남석유화학의 모그룹인 롯데가 유통/서비스산업으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현대석유화학 인

수를 마무리한 후 LG와 유통-석유화학 빅딜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석유화학업종의 투자

가 시너지 상승을 이끌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환/화학저널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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